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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인간계 최고수를 꺾으며 바둑계를 홀연히 떠났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업계에 빅데이터, 머신러닝, AI시대 인간의 역할 등 여러가지 숙제를 남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
는 알파고 세상이 가져올 디지털 비즈니스를 디지털 전문기자의 눈으로 재조명해 봤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구분이 무색한 시대가 됐다. 

소비 생활의 모든 것이 디지털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나 IoT(사물인터넷)는 디
지털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변화가 빠르면 
오해도 생기게 마련이다. 어떤 경우는 디지털에 대한 
맹목적 기대 때문에 장밋빛 미래만 부각된다. 반면 변
화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으로 인해 소음과 신호를 혼
동하기도 한다. 

기업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 디지털 착각 
두 가지를 살펴본다.

#1. 디지털 경제는 완전경쟁시장이다?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도전을 낳았다. 스냅챗, 인스타
그램 등은 10년 전만 해도 존재감 없는 업체였다. 애
플 앱스토어를 통해 수많은 스타트업이 새 기회를 잡
기도 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은 ‘공유경제’라는 새
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도 만들어 냈다. ‘플랫폼 경제’는 
협력과 제휴를 기업 경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했다. 
멍석(플랫폼)을 깐 기업도, 재주(서비스)를 넘는 기업
도 상대가 잘 돼야 자신이 잘 된다는 새 질서를 깨달
았다. 초기 디지털 경제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인식
이 확대됐고, 플레이어(player) 간 협력적 생태계는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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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즈니스에 관한 2가지 착각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착각 ]

① 디지털 경제는 완전경쟁시장이다? ② AI는 사람을 대신한다?

승자독식 인간의 단순
반복업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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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디지털은 딱히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승자 독식은 강해졌다. 온라인 
광고시장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광고 분야의 국제 표
준기구인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에 따
르면 ’16년 3분기 전세계 온라인 광고 수익은 29억 달
러(3조26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광고의 99%를 페이스북(45%)과 구
글(54%)이 가져갔다. 나머지 1%를 놓고 나머지 업체
가 싸우고 있을 뿐이다. 두 업체가 시장을 독점한다는 
‘복점(Duopoly)’이라는 말은 디지털 업계의 상식이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74%를 점
유한다. 미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절반(43%)도 아마
존의 몫이다. 제조업 시대에는 유통업체가 판매를 좌
지우지해도 제조·운송·유통 등 각 단계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최종 유통자
가 수익의 대부분을 쓸어가는 경향이 크다.   

디지털 공룡은 혁신을 저해하기도 한다. 대표적 시빗
거리는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크롬
에 광고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장착하려고 한다는 점
이다. 언뜻 보면 소비자를 광고 공해에서 해방시켜 주
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구글 스스로가 온라인 광고
업체라는 점이다. ‘크롬을 통해 다른 광고는 다 차단
하고, 다른 방식으로 구글을 통한 광고만 보이게 한다
면...’이라는 광고 업체의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페이스북도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싹자르기 경
영’을 한다는 눈총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많
은 이용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
고 있던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페이스북이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메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강
력한 경쟁자 하나를 없앨 수 있었다. 종업원 50여 명
의 회사를 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인수해 

스타트업의 도전 의욕을 북돋웠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혁신적 서비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싹을 돈으로 잘라버렸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의 조너선 태플린 교수는 뉴욕
타임스 칼럼을 통해 “미국 정부가 지금 구글에 대한 
규제에 나서지 않으면 (과거의 AT&T처럼) 구글을 쪼
개지 않고선 문제를 풀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
한다.

#2. AI는 사람을 대신한다?

알파고의 발전은 놀랍다. 지난 5월 중국의 커제 9단은 
알파고에 3전 전패를 했다. 지난해 3월 한국의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를 거둘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알파고는 진화했다. 언론에서도 야구나 증시 기사를 
로봇 기자가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알파고나 로봇 기자는 인공지능(AI)의 무한한 가능성
을 보여준다. 문제는 AI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알파고나 로봇 기자 사례에서 나타나는 흔한 관점은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거나 더 잘하느냐’를 평가
의 잣대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런 시각은 AI의 가능성
을 오히려 제약한다. 

로봇 기자의 경우 사람처럼 기사를 쓰는 게 목적이 아
니라 패턴화가 가능한 기사는 로봇에게 일임하고, 사
람 기자는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그
래야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도 생긴다. “AI는 인간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 많은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AI시대 인간과 
일』)는 얘기다.

이런 역할 분담이 명확한 곳일수록 AI의 상용화가 빠
르다. 국내 병원에도 도입된 AI 의사인 IBM 왓슨이 대
표적이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환자 사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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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아직 이런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모두 충분
하지 못한 상태다.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데이터로 결과를 본 후 계속 다듬어가는 ‘Plan-Test-
See’ 사이클을 내부화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가 갖는 효용은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관찰을 한 후 상·하급자가 의견을 나누는 것인
데, 여전히 데이터보다 상사의 지시가 무조건적으로 
우선인 경우가 많다.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고
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 쓰지 않
고 직원 평가에 쓰는 주객전도 현상도 나타난다. 

AI의 공정성도 디지털 비즈니스의 복병이다. 아마존
의 AI 스피커 ‘알렉사’는 제품 추천 요청을 받으면 자
사 주력 제품을 추천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알고리
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AI 기반 서비스의 
미래도 없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취
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해
석된다. “우리가 확보한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자가 
더 잘 쓸 수 있게 하려면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해나
가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잘 암기를 해도 왓슨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의사는 암기에 들이는 시간을 응용과 판단에 쏟
으면 된다.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저장기능 때문에 외
우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다고 해서 인간의 뇌가 퇴보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시점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 능력의 제고와 알고리
즘의 공정성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됐다.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가 
“데이터 기반 기술 기업의 독과점 여부를 심사할 때
는 기업의 크기나 시장 점유율 대신 기업이 보유한 데
이터 자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할 정도다. 
AI의 요체인 알고리즘이 아무리 뛰어나도 데이터가 
충분해야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쇼핑몰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이 때문
이다. 추천 알고리즘에선 세계 최고라는 아마존은 막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고객이 주문을 하기 전에 상품을 미리 배송해주는 서
비스까지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 고객은 이 제품을 
찾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 이세돌-알파고 3국
[출처 : 뉴스토마토/AP·뉴시스]

▲ 로봇기자 
 [출처 : 파이낸셜 뉴스]

▲ IBM 왓슨
[출처 : 머니투데이/테크앤 비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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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4 2015
IMF OECD

2016(E 2017(E 2016(E 2017(E

한국 3.3 2.6 2.8 2.7 2.8 2.6

세계 3.4 3.2 2.4 2.9 2.9 3.3

미국 2.4 2.6 1.6 2.3 1.5 2.3

중국 7.3 6.9 6.7 6.6 6.7 6.4

일본 0.0 0.5 1.0 1.3 0.8 1.0

EU 1.1 2.0 1.7 1.7 1.7 1.6

2. 환율·유가1)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2월 '17. 1월 2월 3월 4월 5월

원/달러 1,131 1,161 1,182 1,185 1,145 1,135 1,133 1,125

원/엔 934 1,068 1,019 1,030 1,013 1,004 1,029 1,003

원/위안 180.1 174.4 170.7 172.4 167.2 164.8 164.5 163.5

원/유로 1,255 1,283 1,245 1,258 1,219 1,213 1,213 1,245

유가(Dubai) 32.2 53.8 53.8 53.2 55.2 50.8 50.2 50.1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2월 '17. 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생산 1.9 3.0 3.6 3.4 4.2 4.1 3.5 -

소매판매 4.1 4.3 1.8 4.1 0.5 1.6 2.8 -

설비투자 6.9 -1.3 10.5 10.3 19.5 23.3 14.1 -

수출 -8.0 -5.9 6.3 11.2 20.2 13.6 24.2 13.4

수입 -16.9 -6.9 8.0 19.7 23.3 27.7 16.6 18.2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